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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혼여성과 이민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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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과 이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대상은 D 광역시에 거주하는 21-45세의 기혼자인 한국여성 110명과 이민여
성 91명 총 201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였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χ2-test, t-test,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한국여성에서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서비
스에 대한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은 한국여성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10.5%이었고,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
며, 총 설명력은 59.0%였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재의 개발을 
제언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in Korean and immigrant married women.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10 Koreans and 91 immigrants in D metropolitan c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t-test, ANOVA, ANC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21.0 program.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and perceived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in  Korean women, and with Korean fluency,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and social support in immigrant women. In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predictors of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were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in Korean married women (10.5%), and Korean fluency, 
nationality,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and social support in immigrant women (59.0%). These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in marri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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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결
혼이민자 수는 304,516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2

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1]. 이중 여성이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언어, 양육과 교육, 빈곤, 
문화격차, 부부갈등, 외로움 등으로 한국생활에서 어려
움을 겪고 있었으며[2-3], 대상자의35.9%는 지난 1년 동



한국 기혼여성과 이민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

345

안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7.4%는 자주 또는 매
우 자주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여[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은 인간의 다양한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흔히 성별에 따라 질환의 유형

이나 유병률, 증상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산전과 산
후우울증, 월경 전 이형장애, 폐경 관련 우울증 등은 여
성에만 국한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산후우울
증이 증가하고 남성노인의 자살이 심각해 지면서[4] 효
과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성별 공통적인 접근과 

더불어 성별 특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
여성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특히 기혼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
해 정신건강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
혼여성의 주요 정신건강문제는 우울증이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남성의 약 2배 이상이며, 국내
의 경우는 남성의 약 3배로 높게 보고되었다[4]. 따라서 
문화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울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기혼 이민여성의 우울

증 예방과 관리는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4]. 게다
가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본인 뿐 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6] 이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혼 이민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

상으로 인권, 취업, 모자보건, 출산률, 결혼만족도, 스트
레스, 문화적응, 정신건강 등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수행
되어왔다 [2,3,7,8]. 하지만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
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대부분 

우울이나 산후우울의 유병률 조사나 우울 관련 요인의 

탐색에 국한되어 [7] 구체적인 우울예방 행위를 포함하
여 정신건강증진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이나 치료와 같은 서

비스를 받으려는 행동을 도움추구 행동이라고 한다[9]. 
특히 전문적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이란 심리치료 및 상담, 정신과 
의료진의 전문적 도움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말한다.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 하나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에 의해 90%이상 회복
이 가능하다. 우울증에 대한 도움을 적시에 받는 것은 이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 즉, 우울의 악화 및 자

살 위험성을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에 대상
자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이용 즉, 정신건강 도움추
구행동은 효과적인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계 이민여성들
은 다른 문화권의 여성인구와 비교할 때 정신건강에 취

약하나 정신질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고 정신건강서
비스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관련 선

행연구들에 따르면,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생태학적 
관점이나 건강증진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정신건강에 대

한 요구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

다[10,13-14]. 그 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관련 요
인으로 정신질환자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

스 접근성, 과거 서비스이용 경험, 성별, 경제력 등 인구
학적 특성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증상 인식, 사
회적 지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태도나 인식 
등이 제시되었다[10,13-17]. 요약하면, 수정이 불가능한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하면 정신증상,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지지,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주요 
관련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외 연구로 아시아계 유학생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기혼여성에게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13,14,17]. 또한 정신건강 도
움추구행동을 정신건강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

고 있었으며 태도가 꼭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

문에 태도를 통해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18]. 또한 이민여성은 언어,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한국 기혼여성과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는 기혼 이민여성의 정

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이

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과 치료의 주

요 요소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

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일반

적 특성을 포함하여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서비스 요구 및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여, 기혼 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

도되었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10호, 2017

346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

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정도와 영향요인

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한 서술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 광역시에 거주하는 21-45세의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편의표출하였으며, 구체적
인 선정기준은 1)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고, 2) 의사소통
에 문제가 없고, 3)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

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동의 한 자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 유의수준은 .05, 중간
크기의 효과의 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4로 하였
을 때, 총 85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C 간호대학 IRB의 승인(IRB no. 201506)

을 받아 수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자는 기혼 한국여성을 
모집하기 위해서 D 광역시에 위치한 문화센터, 보건소, 
마트, 미용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
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

다. 그런 다음 사전에 훈련을 받은 석사과정생 2명이 해
당 장소에 부스를 마련하고 연구의 목적,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한 ‘연구 안내문’을 직접 배포하여 대상자를 모집하
였다. 둘째, 본 연구자는 기혼 이민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D 광역시에 위치한 3개 다문화센터 (한국어 강좌반)를 
직접 방문하여 각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

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사전에 
수강생 명단에 따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버전으로 연
구의 목적,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한 ‘연구 안내문’을 작성
하여 다문화센터에 게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러
한 모집방법은 연구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가능

한 대상자가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본 연구주

제에 합당한 결과인 일반적인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의 정

신건강에 관한 도움추구행동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광범

위하게 얻기 위해서이다. 
모든 자료 수집은 사전에 훈련된 연구보조원 2명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및 
영어 버전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

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버전의 설문지는 사전에 간
호학과 교수 2인, 각 이중언어가 가능한 베트남인 석사
과정생 2명, 중국인 박사과정생 2명, 한국계 미국인 박
사과정생 1명이 번역과 역번역 절차와 내용 타당도 검증
을 거친 후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에게 자료수집의 익명성이 보장

됨을 설명하고, 설문응답 중 언제든지 응답에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대상자의 연구 참여 포기 권리를 

인정해 주었으며, 설문지 응답에 대해 1만원 상당의 생
활용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7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였

다.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220부를 회수하였으
며(회수율 91.3%)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포함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한국여성 110부, 이민여성 91부 총 
20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Spitzer, Williams 와 Kroenke 등 [19]이 개발하고 저
자에 의해 승인 없이 사용하도록 허가된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
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0점”에서 “거의 매일 그
렇다=3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
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9점 이상은 진단검사와 중재가 
필요한 임상적 우울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88이었다.

2.3.2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Hirai와 Clum [20]이 개발한 Beliefs toward Mental 
Illness Scale (BM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사회성과 대인관계
기술의 부족, 치료불가능에 대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
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질환이나 정신질환자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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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rmeijer 등[21]이 개발한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for Transactions (SSQT)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도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정도를 
묻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5이었다. 

2.3.4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는 “당신
은 지난 1년 동안 정신치료나 정신건강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였습니까?”를 묻는 1문항, “전혀 아니다=1점”에
서 “매우 필요하다=6점”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이었다.

2.3.5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Fischer의 Farina[22]이 개발한 The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S)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발생 시 전문가
나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의도를 묻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
강 도움추구행동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이었다.

2.3.6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기간, 
자녀 유무, 월수입, 정신건강서비스(정신병의원 및 정신
과 외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이용 경험과 이민여성의 
경우 이민기간, 한국어 유창성(10점 만점 VAS scale)을 
포함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
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변수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 통
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한국여
성과 이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차이는 t-test, 

χ2-test, ANCOVA, ANOVA로 분석하였다. 각 집단별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Durbin-Watson 1.95-2.17, 공차 .68-.99, VIF 1.00-1.45, 
상관계수 .60미만으로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한국여성은 39.7세, 이민여성은 
27.8세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5.60, 
p<.001). 평균 교육기간은 이민여성은 11.1±2.97년, 한
국여성은 14.9±2.21년으로 차이가 있었으며(t=10.35, 
p<.001), 자녀유무는 이민여성의 63.7%와 한국여성의 
81.8%에서 자녀가 있어 두 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χ
2=8.38, p=.004). 월수입은 이민여성의 86.8%가 200만
원 미만인 반면 한국여성의 52.7%가 3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2=85.59, 
p<.001).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민
여성의 5.5%로 한국여성의 2.7%보다 많았으나 통계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민여성의 평균 이민기
간은 4.5±3.06년이었으며, 한국어 유창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4.5±2.57점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 

3.2 대상자의 제 변수의 평균비교 

일반적 특성에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

수를 공변량 처리하고 제 변수의 평균을 비교하기위해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울은 이민여성에서 평균 7.92±5.39점, 한국여성에

서 평균 4.46±3.93점으로 두 군 모두 정상수준이었으나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5.22, p=.023). 또한, PHQ-9의 절단점 9점[16]을 기
준으로 하였을 때, 임상적 우울군은 이민여성에서 
42.9%로 한국여성에서 15.5%로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나 차이를 보였다 (χ2=18.60, p<.001). 정신질환에 대
한 신념은 이민여성에서 평균 4.27±1.14점으로 한국여
성에서 평균 3.79±0.99점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F=8.22, p=.005). 사회적 지지는 이민여성에
서 평균 3.20±0.80점으로 한국여성에서 평균 2.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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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6.27, p=.013).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이민여성에서 평균 

2.69±1.34점으로 한국여성에서 평균 2.68±1.40점과 유
사한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건강 도움추
구행동은 이민여성에서 평균 3.12±0.55점으로 한국여성
에서 평균 2.58 ±0.32점으로 보다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F=15.69,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01)

Variables
Koreans
(n=110)

Immigrants
(n=91) χ 2/ t 

(p)
n(%) n(%)

Age (year), M(SD) 39.7(5.33) 27.8(5.37) 15.60 
(<.001)

Education (year), M(SD) 14.9(2.21) 11.1(2.97) 10.35
(<.001)

Children 
Yes 90(81.8) 58(63.7) 8.38

(.006)No 20(18.2) 33(36.3)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5(22.7) 79(86.8)
85.59

(<.001)200-300 27(24.5) 9(9.9)

300󰀃 58(52.7) 3(3.3)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ervice

Yes 3(2.7) 5(5.5) 0.99
(.472)No 107(97.3) 86(94.5)

Immigration period(yr), M(SD) - 4.5(3.06) -

Fluency of Korean, M(SD) - 4.5(2.57)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

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민여성군에서는 자녀가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높

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200-300만원 군이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군 보
다 높았으나 세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신건강
서비스 경험이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정신건강 도움추

구행동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여성군에서는 자녀가 있는 군이 없는 군 보다 정

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

며,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군이 200만원 이상인 군보
다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정신건강서비스 경험여부에서는 경험이 없
는 군이 있는 군보다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이 높게 나

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Comparison of Means of Study Variables 
among Two Groups                 (N=201)

Variables
Koreans 
(n=110)

Immigrants
(n=91) χ 2/F* 

(p)
M(SD) M(SD)

 Depression 4.46(3.93) 7.92(5.39) 5.22
(.023)

 Normal group
 (PHQ-9<9), n(%) 93(84.5) 52(57.1)

18.60
(<.001) Depression group

 (PHQ-9󰀄9), n(%) 17(15.5) 39(42.9)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3.79(0.99) 4.27(1.14) 8.22
(.005)

 Social support 2.91(0.42) 3.20(0.80) 6.27
(.013)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2.68(1.40) 2.69(1.34) 1.20

(.273)

 Help-seeking behavior 2.58(0.32) 3.12(0.55) 15.69
(<.001)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 
F*=ANCOVA test controlled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3.4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관계

대상자의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민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한국어 유

창성(r=-.29, p=.007)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고,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r=.57, p<.001), 사회적 지
지(r=.53,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한국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우울
(r=.20, p=.031),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r=.18, p=.048),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r=.23, p=.015)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by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Two Groups 

(N=201)

Variables

Help-seeking behavior

Koreans
(n=110)

Immigrants
(n=91)

M(SD) F/t (p) M(SD) F/t (p)

Children 
Yes 2.57(0.29) 0.43

(.665)
3.16(0.55) -0.88

(.380)No 2.61(0.45) 3.05(0.56)
Monthly 
income
(10,000won)

200> 2.56(0.41)
0.82

(.440)

3.16(0.53)
2.56

(.083)200-300 2.65(0.30) 3.00(0.66)
300󰀃 2.55(0.30) 2.46(0.41)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ervice

Yes 2.76(0.25) 0.98
(.325)

2.76(0.93) -1.50
(.136)No 2.57(0.33) 3.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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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among 
Two Groups                        (N=201)

Variables

Help-seeking behavior

Koreans
(n=110)

Immigrants 
(n=91)

r(p) r(p)

Age (year) .03(.754) -.02 (.814)

Education (year) -.06(.516) -.15(.140)

immigration period (year) - .13(.238)

Fluency of Korean - -.29(.007)

Depression .20(.031) .03(.714)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18(.048) .57(<.001)

Social support .18(.057) .53(<.001)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23(.015) .06(.597)

3.5 대상자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

대상자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Mental Health 
Help-seeking Behavior             (N=201)

Group Variables B β t p

Immigrants

Constant 1.50 7.31 <.001

Fluency of 
Korean -.03 .01 -2.12 .037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21 .04 5.25 <.001

Social support .26 .05 4.59 <.001

F=40.44, p<.001, Adjusted R2=.594

Koreans

Constant 2.1 16.65 <.001

Depression .01 .15 1.53 .128

Belief toward
mental illness .06 .18 1.97 .050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 .04 .02 1.74 .083

F=4.13 p=.008, Adjusted R2=.105

먼저, 이민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다음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 산출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0.44,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은 한국
어 유창성(β=.01, p=.037),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β=.04, 
p<.001), 사회적 지지 (β=.05, p<.001)이었으며, 이들 변
수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해 총 59.4%를 설명하
였다. 둘째, 한국여성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투입한 다음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4.13, p=.008).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은 정
신질환에 대한 신념 (β=.18, p=.050)이었고, 이 변수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해 총 10.5%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두 군 모두에서 정신건

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

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주요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정도는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PHQ-9의 절단점(9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울군은 이민여성에서 42.9%로 
한국여성에서 1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
민여성의 우울을 한국여성 보다 높게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23]와 유사하였다. 기혼 이민여성의 경우 문화적응
의 어려움 속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울에 더 취약한 결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1년 정신
질환실태조사 결과[24]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 6.7%인 점과 비교해서 두 군의 우울은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기혼 여성의 우울은 개인뿐 만 아
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6]. 따라서 추후 기혼 여
성의 우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우울군으로 선별된 대상자들에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추후 진단검사와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이민여성이한

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특성
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경험률이 이민여성에서 5.5%
로 한국여성에서 2.7% 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이민여성은 한
국여성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이민경력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언어,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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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남녀 한국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약 5.7% [25], 베트남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
비스 이용률을 약 5.0%로 낮게 보고한 선행연구결과
[11]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울군
이 이민여성에서 42.9%와 한국여성에서 15.5%였던 점
을 고려할 때, 두 군 모두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정
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태도나 인식으로 측정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 의도로 측정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실제 정

신건강 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하지만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의도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정

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아시아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과 아울러 

실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선별하여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율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두 집단에서 모두 평균 이상

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여성에서 한국여
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문화나 인종에 
따라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

나 한국인[26]과 베트남인을 대상[12]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 두 군 모두 부

정적 신념을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

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12] 베트남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부족, 전통적인 견해와 현대적인 견해의 혼합
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 
사회적 지지는 두 집단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였으며, 이민여성에서 한국여성 보다 유의하게 높
게 보고하였다. 이는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의 사회적 관
계망을 비교한 연구에서 한국여성과 이민여성 간에 사회

적 관계망의 크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한국여성에 

비해 이민여성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가 

지지 정도를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27]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은 기혼 여성으로 가족지
지가 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발전이 

더 잘되어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 이민여성은 다문화지
원센터에서 모집하였기 때문에 동료들 간의 사회적 지지

를 높게 인식하고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지원센터 

및 타지원기관의 서비스를 많이 제공받고 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두 집단 모두 보통수

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과 같은 정신건강서

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를 보통수준으로 보고한 선

행연구결과[28]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또한 정신건
강 문제에 있어 정신건강전문가를 찾기 보다는 일반 의

료제공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나[10]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적 접근이 필

요하겠다.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실에 찾아가는 
것은 서구적 문화이며 아시아인들의 집단주의 문화와 차

이가 있다. 선행연구결과 집단주의 문화는 개인의 심리
적 안녕보다는 집단 구성원 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화를 위하여 개인의 절제된 행동

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28]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어
도 요구를 충족할 만한 해결방법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결과, 이민여성에서는 정

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언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즉, 한국어
가 유창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이며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가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정신건강 도움추구
행동에 대해 59.4%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
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정신증상의 경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및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

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 Saint Arnault [30]의 
문화적 결정이론과 유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이
민여성의 우울은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민여성은 우울이 중등도 수
준이었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높은 군이었

기 때문에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약화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인을 대상
[12]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
구에서 부정적 신념을 높게 보고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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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하였다. 이민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은 정
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국여성
에 비해 더 강한 양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기혼 이민여
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은 개인과 가족의 정

신질환의 조기 발견이나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12] 베트남인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부
족, 전통적인 견해와 현대적인 견해의 혼합으로 정신질
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
서 추후 기혼 이민여성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교육과 한국사회에서 정신질환

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사회적 지지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언어 유창성과는 음의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언어의 장벽 또는 인간관계의 협소함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많은 이민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격려와 

사회적 지지가 이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도

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새로운 문화권으
로 이동한 이민여성은 이행과정 중에 다양한 변화로 인

해 심리 및 사회적 문제와 함께 정신건강 상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므로 이민여성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전반적 분위기 조성과 사

회적 제도 장치가 필요하겠다. 따라서 이민여성을 대상
으로 모국인과 한국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

악하고 사회적 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우울, 정신질

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우울정도가 높고,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부정적이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만이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대해 10.5%를 설명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 이민여성에서 정신질환에 대
한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

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은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한 Saint Arnault [30]의 문화적 결정이론
과 부분적으로 일치한 결과이다. 한편,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결과, 여성에서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
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42.5%
로 나타났으나 도움 및 상담의 대상이 친구나 지인

(51.2%), 가족 또는 친지(21.8%)로 대부분 비공식적인 
부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렇
듯 한국여성의 비공식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한국여성은 우울 평균
이 정상범위였고 기혼자로서 가족지지 등 사회적 지지가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아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면서 공식적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도 영향

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추후 한국 기혼여성을 대
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와 사회적 지지와 정신

건강 도움추구행동 및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검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서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 공

통적인 영향요인임을 토대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

을 조기에 선별하여 우울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를 교정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재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

추구행동을 파악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비교분석을 

하는데 제한점이 있었으며, 연령, 직장인, 육아 등이 연
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사료되나 통제하지 못한 제

한점이 있다. 또한 일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기혼자인 한
국여성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체 기혼여성이나 이민여성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혼자인 한국여성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도움추구행동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은 의도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실제 우울증을 진
단받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이

행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와 한국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파

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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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기혼 이민여성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두 군 간에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이민여성에서는 언어 유창성,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여성에서
는 우울,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정신건강 도움추
구행동 영향요인은 이민여성에서는 한국어 유창성, 정신
질환에 대한 신념, 사회적 지지였고, 한국여성에서는 정
신질환에 대한 신념임을 확인하였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신념이 두 군에서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의 공통 영향요

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신
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결

정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
에서 유의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기혼 여성의 공식적인 

정신건강 도움추구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재의 개발

과 제공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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